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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교회 
작년과 달리 2024년은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
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저는 작년 연초에 세월이
느리게 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그렇게 세월이 천천히 가
는 것은 작년 봄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배당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행
정적 절차를 밟으며 입당할 날을 기다리다보니 하루하루가 더디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개월을 어떻게 보냈으며, 3월을 맞이하는 지금 마음이 어떠
하신지요.

지난 주일 손님들을 모시고 ‘입당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2개월 정도 준비
한 준비팀이 수고를 많이 했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난 주일 180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행사 후 소감들도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아주 좋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유튜브에 올려온
건축보고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오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입당예배와
감사와 축하의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이 행사 자체도 좋았다고 칭찬을 해주었
습니다. 이런 결과는 준비팀, 안내, 친교 등 수고한 모든 분들이 흘린 땀의 결
과물입니다. 

2015년 11월에 시작된 건축위원회는 ‘입당예배’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
합니다. 아직도 건축 재정에 대한 보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활동은 입당예배
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건축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열심
히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들이라 감사패를 비롯한 치하의 자리를 마련하
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고마운 섬김과 수고를 한 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건축위원들을 비롯한 수고하고 섬긴 모
든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건축위원회
의 활동은 중단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건축헌금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
다.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50만불이 남아있고, 예배당 건축은 사역의 목표
가 아니라 교회 사역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한울림교회가 맞이하는 2024년은 예배당 입당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 시대에, 이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속
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이
말씀을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